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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도심지 내 하천재생경관이 심리적 치유 및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남학생 20명, 여학

생 20명 총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지는 복원된 하천으로서 큰 의의를 

가지는 청계천을 선정하였으며 차량과 건물이 많은 인공건축물 밀집지역을 비교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분석항목은 기분상태검사(POMS)와 의미분별법(SD)을 측정지표로 하여 기분개선상태를 측정하였다. 

기분상태검사(POMS)는 인공경관에 비하여 하천경관에서 긴장-불안, 우울, 분노, 곤란, 피로의 항목이 

낮아지고 활력의 항목 측정값이 상승하였다. 의미분별법(SD)의 결과,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천경관이 

긍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도시하천을 경험하였을 때 심

리적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밝혀졌으며 도시내에 위치한 하천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대학생의 심리적인 

치유 및 안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기분상태검사(POMS), 의미분별법(SD), 총정서장애(TMD), 경관 

ABSTRACT：To evaluate the effect of river stream landscape on psychological healing and 
stabilizing, total 40 college students of 20 male students and 20 female students were enrolled in 
the experiment of this study. Possessing great significance as a restored river stream, 
Cheonggyecheon creek was selected as the target region for this study, and artificial area dense 
with many automobiles and buildings was selected as a comparing region. Mood improvement status 
was measured using validation of the Profile Mood States(POMS) and Semantic Differential(SD) 
method as the measurement indicators for analysis items. In POMS, items of tension-anxiety, 
depression, anger, distress, fatigue were decreased and vitality item was increased in river stream 
landscape compared to artificial landscape. As a result of SD, river stream landscape was confirmed 
to have positive effect in most items. Especially, male students had greater psychological effect than 
female students when experiencing river stream, and just visiting river stream located within the 
city appeared to give psychological healing and stabiliz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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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하천경관은 복잡하고 다양한 현대 사회에서 도

시민들에게 있어 쾌적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공간으로 해석될 수 있고, 도시 내 오픈스페

이스로서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송영

태, 2006).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도시의 수

변공간은 레크레이션 기능, 공원기능, 경관형성

기능, 환경오염 저감기능, 정서함양기능, 생산기

능 등을 가지는 공적 공간으로(이미경, 2005), 물

에 대한 인간의 자연스러운 서정성에 의해 다양

한 문화를 유발시킬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

런 특성으로 하천은 인간의 친수감성과 아름다운 

경관의 입지조건으로 문화 등 이벤트 개최에 최

적의 장소이면서, 많은 도시에서 공원화가 되어 

도시민의 여가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백승만, 

2006). 

산업화 이후 하천은 도시화와 산업화의 영향으

로 환경적 기능이 점차 악화되었는데, 도시와 농

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치수 기능을 확대하는 과정

에서 하천의 환경적 기능보다는 치수 및 이수 목

적으로 관리 및 개발되어 하천의 건전한 기능은 

점차 약화되었다(박구섭, 2009).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삶의 질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면서 도시 

내 인공경관보다는 쾌적한 녹지 및 오픈스페이스 

환경을 선호하기 시작하였다(김유미, 2011). 하천 

복원운동을 통한 도시재생 및 건강도시 구현을 위

해 2005년 10월 1일에 복원 완료한 청계천은 우리 

도시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기를 보여주었으

며 도시민들에게 휴식 및 치유의 장소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손수진, 2008).

청계천은 1394년 서울이 조선 왕조의 도읍지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약 600여년 이상 우리나라

의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서울특별시시사편찬위원회, 2000). 서울의 주 배

수로 역할을 담당해 오던 청계천은 광복 이후 전

쟁으로 인해 방임상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58년

부터 본격적인 복개작업이 시작되어 20년에 걸쳐 

청계천의 지류가 복개되었다(신현돈, 2012). 이후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자연환경복원과 역사문화 복

원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 청계천 복원 사업은 

잃어버린 서울의 옛 모습을 되찾고 청계천을 시민

에게 되돌려 주고자 실시한 복원 프로젝트이다

(신동훈ㆍ이규석, 2004). 이러한 청계천 복원 프

로젝트는 인공구조물의 철거를 통해 하천의 생태 

및 경관을 복원하여 기후변화 대응 모델로서 대한

민국의 녹색성장에 선도적으로 기여하고 있으며 

역사회복과 문화융합을 통한 창조도시의 인프라

의 확충과 더불어 낙후된 도시경제를 활성화하는 

도시재생의 기폭제이면서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양윤재, 2008).

인간은 자연환경에 접할 때 자연스럽게 안정감

을 느끼게 되는데(Miyazaki et al., 2011), 최근 연

구 결과에서 하천을 포함한 도시녹지는 도시민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음이 시사되었다(Micell 

and Popham, 2008). 환경 및 복지에 대한 중요성

이 높아지는 가운데 녹지의 가치를 환경 심리학 관

점에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은 녹지환경을 건강

과 복지의 장으로서 적극적인 이용을 도모하며, 이

와 더불어 인간의 감성을 고려한 녹지공간의 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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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도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Ulrich et al., 

1991). 이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 도심내 녹지공간

에 따른 심리적 이완효과를 밝히고 있으나(김경목 

외, 2012b; 송초롱 외, 2011; 이민선 외, 2011; 金 

侑映 외, 2011) 녹지와 수공간을 동시에 가지는 도

시 하천의 심리적인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는 아직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에 위치한 하천 

중 전 국민과 서울시민의 대표적 관광 및 휴양공

간으로 인식되고 있는 청계천을 대상으로 실제 

복원된 하천경관을 경험함으로써 얻어지는 심리

적인 편익을 과학적으로 밝히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아울러 도심재생을 통한 

시민의 치유공간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

고자 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자연적 요소가 인간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대

표적 이론에는 Psycho-Evolutionary Theory(PET), 

주의회복이론(Attention Restoration Theory; 

ART)이 있다. PET이론은 자연환경이 어떻게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을 줄여 주는가에 대한 대

표적인 이론(Ulrich, 1983)으로 많은 실험을 통하

여 식생과 수계 등의 자연환경이 스트레스의 회

복을 유발시키는 환경이 된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박범진, 2010). PET이론에 의하면 스트레

스는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생

리적 반응으로 이 반응에 따라 부정적 감정과 교

감신경계의 활성 등이 유발된다. 스트레스가 회

복되면 적정한 상태의 관심이 생기게 되고 즐거

움, 고요함 등을 느끼게 되는데, 즉, 긍정적인 감

정이 부정적인 감정을 대신하여 부정적인 감정은 

억제되고 교감신경계 활동이 줄어든다. 

주의회복이론도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리․심

리적 쾌적감을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 Kaplan and 

Kaplan(1989)에 의해 연구되었다. 일상생활 속에

서 주의력을 떨어트리는 외부요인이 존재하며 인

간이 주의 집중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

랫동안 과도하게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 심리요

인으로 인하여 주의집중하게 되면 주의의 용량이 

줄어든 주의피로(attentional fatigue) 상태가 된

다. 주의피로상태가 지속되면 과제수행능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부정적 정서인 

짜증과 흥분 등이 유발되어 사고까지 발생할 가

능성이 증가하게 된다(Jansen, 1997). 즉 주의피

로 상태에서는 효과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

서는 일정수준 이상의 주의력을 유지해야 한다

(박범진, 2010). 주의피로를 회복시켜주는 방법

으로 자연환경이 대표적이라고 제시한 Herzog et 

al.(1997)는 회복환경은 소모된 주의력을 회복시

켜줄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하면서 대표적 회복

환경으로 바로 숲과 하천 등의 자연환경을 제시

하였다. 즉, 인간은 도심지 내 인공환경과 다른 

녹지 등의 자연환경을 접했을 때 쾌적감을 느끼

게 되는 것이다. 

기분이란 용어는 보통 정서나 감정 등의 용어

와 상호교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Morris, 1989). 

우리말 큰사전에 의하면 기분은 대상, 환경 따위

에 따라 마음에 절로 생기며 한동안 지속되는 유

쾌하거나 불쾌하거나 한 단순 감정으로 정의되어 

있고(한글학회, 1992), McNair et al.(1992)과 윤

재량(1993)은 기분을 당면 목표에 관한 예측과 

최근 경험에 의해 영향을 받는 일시적으로 지속되

며 바뀔 수 있는 다차원적인 성질이라고 하였다.

지금까지 심리적 상태를 파악하고자 기분을 측정

하는 도구로 기분 또는 정서가 혼용되고 있다(Mor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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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이후 심리학자인 McNair et al.(1992)은 정신

적 질환이 있는 환자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사

용할 수 있는 기분상태 측정도구(Profile of Mood 

States, POMS)를 여러 상황에서 수 차례의 검증과 

확인을 거쳐 개발하였다.

심리적 치유 및 안정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도

구로서 기분을 측정한 연구로는 기존에도 여러 가

지 방법들이 활용되었다. Zuckerman et al.(1964)

은 감정 형용사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는데, 이는 

즉각적이고 일상적인 불안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로 불안 항목 21문항, 우울 항목 40문

항, 적개심 항목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

의 느낌척도를 개발한 Wessman and Ricks(1966)

는 기분이 하나의 현상이 아니라 분화되어 있는 

다양한 차원을 갖는다는 가정 아래 16가지의 항목

을 선정하여 가장 긍정적 응답을 10점으로 부여하

고 가장 부정적인 응답을 1점으로 부여하도록 하

였다.

심리적 상태 분석을 단순히 좋고-나쁨으로 구

분하여 제시한 연구자로는 Johnson and Tversky 

(1983), Wilson et al.(1982), 송미선(1989), 정희

영(1994) 등이 있지만, 이는 이용자의 전반적 심

리적 상태 즉, 기분을 확인하기에는 부족한 방법

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지역 재생 하천이 이

용자들의 심리적 상태와 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사람의 기분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도구라고 판단되는 McNair et al.(1992)이 

개발한 기분상태 측정도구로 POMS를 활용하고

자 하였다. 아울러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와 취향

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뿐만 아니라 계량화하

기 힘든 요소인 경관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하

는 의미분별법(박범진, 2010)을 추가적으로 검토

하여 도시하천 복원이 이용자들의 심리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의미분별법1)은 인간의 감성을 표현하는 형용

사를 가지고 인간의 심상공간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Osgood(1969)가 세계 각국 어휘의 의미가 어

느 정도 유사한지를 조사하는 비교문화연구의 목

적으로 개발하였으며 이후 감성공학을 비롯한 경

관평가나 감정평가 등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각 개념의 의미를 양극적인 

뜻을 갖도록 하여 서로 대비되는 형용사군에 의

하여 측정하고 그 결과를 방향과 거리 혹은 질과 

강도를 갖는 의미 공간에 위치시킬 수 있다는 가

정하에 이루어진다(박도순, 2001). 기존의 측정

방법들 가운데 연상방법과 척도화 방법의 단순한 

조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 이론적 근원은 의

미해석론2)에서 비롯되었다(이용한 외, 2005). 

심리상태 분석을 위해 의미분별법을 활용한 연

구로는 조민정 외(2011)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휴양림과 대학캠퍼스 전경이 심리적 상태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POMS와 더불어 SD법

을 사용하였는데, 휴양림에서 자연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김경

목 외(2012a)는 숲의 유형이 이용객에 미치는 심

리적 상태를 파악하고자 의미분별법을 사용하였

으며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는 척도로 쾌적-불쾌, 

자연-인공, 진정－불안의 3가지 형용사를 이용하

여 총 13단계로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이외 김기

수․이창훈(2010)은 의미분별법을 활용하여 고등

학생의 공학에 대한 이미지를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1) 의미분별법은 Semantic Differential Method이며 일반적으로 SD로 사용한다.

2) 의미해석론이란 하나의 감각반응이 다른 감각반응으로도 나타나서 그 자극이 있을 때는 언제나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전달 현상으로 

요약된다(Osgood et al.,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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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보고된 연구를 종합적으로 고찰해 본 

결과, 심리적 변화 및 안정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 기분상태검사와 의미분별법이 보편적으

로 이용되고 있지만, 도심지 재생 하천경관과 연

계하여 수행된 연구는 없었다. 심리적 상태변화 

없이 단순히 하천의 시각적 선호도에 대한 연구

(이상석, 2006; 김광래 외, 1993; 정나라․안득

수, 2007; 정윤희 외, 2002)가 일부 수행되고 있

을 뿐이다. 아울러 청계천을 대상으로 이용자 행

태 및 심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김운수․황기

연(2006)의 청계천 복원에 따른 도시구조, 형태

변화 모니터링 연구, 곽승미․강부성(2009)에 의

한 도시가로 보행공간의 활성화 측면에서 바라본 

청계천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황지영 외(2011)

에 의한 청계천 이용객의 행태 분석 등에 대한 연

구가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청계천 이용자들의 

치유적 관점에서 심리적 상태를 접근한 논문은 

수행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자연치유 이론인 PET와 ART

를 근거로 도심지 내 복원된 청계천을 대상으로 

하여 하천경관이 주변 인공경관과 비교하여 대학

생들의 심리적 상태와 안정감에 어떤 변화를 주

는지 분석하기 위해 기분상태검사와 의미분별법

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Ⅲ. 연구범위 및 방법

1. 연구대상지

청계천은 서울 도심의 중앙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 지르며 흐르는 중랑천의 제1지류인 지방하

천으로서 유역면적 50.96km2, 유로연장 10.92km

의 도시하천이며 행정구역은 동대문구, 성동구, 

중구, 종로구 등 4개구에 속해 있다. 1977년 복개

가 완료된 청계천은 2003년 7월 1일부터 2005년 

9월 30일까지 약 2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친 

복원을 통해 연인과의 데이트, 가족나들이, 산책

코스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주최

의 문화행사들이 이어지면서 기업들의 문화 마케

팅 및 도시공간으로 활용되어(서울시정개발연구

원, 2006) 서울시민의 휴식처의 기능을 하고 있음

과 동시에 도심 내 복원된 하천으로서의 큰 의미

를 가진다. 

연구대상지는 복원 이후 청계천이 이용자들의 

심리 치유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청계천 

광장에서 장통교까지 왕복 2.0km를 대상으로 하

였으며 대조구로 광화문광장 인근 2.0km를 선정

하였다. 대조구 지역은 고층건물 및 교통량이 많

아 인공경관을 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

로 판단되어 선정하였다.

하천 및 녹지가 이용자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연구는 많지만, 대부분 실내실험

이나 데이터 조사에 근거한 연구가 많은데, 이는 

실제 자연환경에 대한 사람의 반응을 정확히 반

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로 하천 등의 자

연에 의한 치유적 효과는 단편적 자극이 아닌 오

감을 통한 자극에 의해 이루어지는 총체적인 결

과로(Miyazaki et al., 2011), 그 효과를 좀 더 명

확하게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제 복원지에 대한 

현장 연구(Groenewegen et al., 2006)가 선행되

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청계천 내부와 주변 

인공경관 대상지를 약 2.0km씩 설정하여 실제 답

사후 이용자의 심리적 상태를 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의 피험자는 건국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원예학과 공원녹지계획론 강의 수강생 중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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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대상지 위치도

적, 신체적으로 건강하며 병력이 없는 20대 대학

생 남녀 각 20명씩 총 40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정신병력이 없는 건강한 자로 실험

에 자발적 참여의사를 가진 자로 하였다. 

실험 첫째날 오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여 사

전에 피험자로 하여금 실험의 목적과 측정항목 

및 방법을 충분히 설명하였으며 실험장소 및 실

험방법에 관해 미리 연습을 실시하였다. 실험 중 

주의사항으로는 알코올 및 카페인의 섭취를 제한

하였다. 아울러 실험 중 무리한 운동을 피하고 숙

면을 취하도록 하였다. 실험은 남, 여의 2개의 그

룹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실험순서는 첫 번째 청계천 내부, 두 번째 도시

지역으로 설정하였으며 실험시간은 오후 3시에 

시작하여 오후 7시까지 실시하였다. 실험방법은 

박범진(2010)과 이민선 외(2011)의 방법에 따라 

실험장소에서 출발 전 5분 간 안정을 취한 후 15

분 간 정해진 실험코스를 산책하여 실험장소로 

돌아온 뒤 5분 간 안정을 취한 뒤 심리측정을 실

시하였다.

3. 심리측정 도구

1) 기분상태검사(POMS)

기분상태검사(POMS)는 인간의 기분 또는 정

서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1964년에 개발된 

이후 환경에 의한 영향, 인간관계에 의한 영향에 

대한 기분의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에 널리 사용

되어 왔다(McNair and Lorr, 1964). 

기분상태검사(POMS)는 일시적인 감정과 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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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D를 위한 형용사 목록

번호 형용사 번호 형용사 

1 쾌적한 불쾌한 11 시원한 따뜻한

2 깨끗한 더러운 12 개방적인 폐쇄적인

3 안심되는 불안한 13 여유로운 갑갑한

4 친근한 먼 14 자연스러운 인공적인

5 밝은 어두운 15 전망이 좋은 전망이 나쁜

6 좋아하는 싫어하는 16 안전한 불안전한

7 상쾌한 우중충한 17 온화한 거친

8 뚜렷한 희미한 18 재미있는 지루한

9 조화로운 조화롭지 않은 19 차분한 긴장된

10 식물이 풍부한 식물이 부족한 20 조용한 시끄러운

을 측정하는 지표로 세부항목으로는 ‘긴장(Tension 

and Anxiety, T-A)’, ‘우울(Depression, D’), ‘분노

(Anger and Hostility, A-H)’, ‘활력(Vigor, V)’, ‘피

로(Fitigue, F)’, ‘혼란(Confusion, C)’의 6개의 기분

척도로 나눠 각각의 점수화가 가능한 설문지이다. 

또한 이들의 합계에서 활력을 뺀 수치로 총 정서장

애(TMD, Total Mood Disturbance)를 분석하였다. 

기존의 POMS는 본래 6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김경목 외, 2012a)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피험자들

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측정시간을 단축하기 위하

여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축판을 사용하

였다.

2) 의미분별법(SD)

의미분별법(SD)은 개인의 주관적인 기호와 취

향에 따라서 그 가치가 변할 뿐만 아니라 계량화

하기 힘든 요소인 경관을 평가하는 데 널리 사용

하고 있다(박범진, 2010). SD의 경우 인간의 감

성을 표현하는 형용사를 가지고 인간의 심상공간

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래 <표 1>

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개의 형용사를 이용하여 

경관을 평가하였다. 

4. 데이터분석

청계천 하천경관과 인공경관에 대한 남성과 여

성의 심리적 반응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전체 

피험자를 대상으로 비교대상지와 대상지를 각각 

체험한 이후 얻어진 심리데이터를 바탕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POMS 데이터는 긴장-불안(T-A), 우울(D), 분

노(A-H), 활력(V), 피로(F), 혼란(C)의 6개 하부 

항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모든 점수의 항목에

서 활기(V)를 뺀 총정서장애(TMD)를 계산하였다

(TMD ＝ ‘T-A’ ＋ D ＋ ‘A-H’ ＋ F ＋ C - V). 

TMD의 수치가 높을수록 부정적 감정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분석은 통계프로그램 SPSS(ver. 19.0)를 통해 

Wilcoxon signed rank 검정을 하였으며 유의수준 

p<0.05, p<0.01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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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장-불안(T-A) (b) 우울(D)

(c) 분노(A-H) (d) 활기(V)

(e) 피로(F) (f) 혼란(C)

<그림 2> 측정지점별 남성과 여성의 POMS 각 영역별 변화(N＝15,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p<0.01)

Ⅳ. 결과 및 고찰

1. 기분상태검사(POMS) 결과

기분상태검사인 POMS에 의한 긴장-불안(T-A: 

tension and anxiety), 우울(D: depression), 분노

(A-H: anger and hostility), 활기(V: vigor), 혼란

(C: confusion), 피로(F: fatigue)의 검사 결과, 긴

장-불안(T-A)의 항목에서 인공경관에서보다 하천

경관에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

우 유의한 차이를 볼 수 있었다(<그림 2>).

우울(D)의 항목에서는 인공경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하천경관의 측정값이 낮아졌으며, 남성

과 여성 모두 유의한 차이(p<0.05)가 나타났다. 

산림프로그램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우울증의 지

표인 Beck Depression Invetoty의 점수를 측정한 

연구(신원섭ㆍ오홍근, 2006)에서 보고한 산림 등

의 자연녹지가 우울증 경감에 효과적이라는 보고

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분노(A-H), 혼란(C)의 항목에서는 모두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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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하천경관의 측정값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반대로 활기(V)의 

항목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남성과 여

성 모두 유의한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피로(F)의 경우 남성이 유의확률 99% 이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인공경관에 비하여 하천경

관의 측정값이 낮은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신

원섭 외(2007)가 밝힌 자연녹지가 사람에게 불안

감과 우울감 등을 낮추는 데 효과적이었다는 점

과 유사하며 숲을 산책할 때와 도시를 산책할 때

와 비교하여 우울(D), 분노(A-H), 피로(F), 혼

란(C)과 같은 감정이 유의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Li et al, 2007)와 일치하였다. 또한 자연환

경과 도시환경 속을 걸어 다니게 하는 방법 등을 

적용한 현장연구(Hartig et al, 1991)의 결과에서

도 자연환경의 노출이 도시환경의 노출보다도 피

험자의 긍정적 감정과 전체적인 행복감을 높이

고, 분노와 공격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실험

의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긴장-불안(T-A) 및 피로(F)의 항목은 여성보

다 남성이 유의한 수준에서(p<0.01) 더 낮아져 

남성이 여성보다 하천경관으로부터 받는 긴장-

불안(T-A), 피로(F)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가 

큰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이는 대학생 20명씩 

총 40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세대별 모든 남성

과 여성을 대별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세대별 그

리고 많은 피시험자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POMS의 결과로 나온 종합감정장해(TMD : 

total meed disturbance)의 경우 활력(V) 이외의 

5개 척도의 합계로부터 활력(V)을 빼 산출한 것

으로 그 값을 평가한 결과 남성과 여성의 측정값

이 모두 유의한 차이로 낮아져, 도시지역 내에서 

단순히 하천지역을 방문하여 경관을 감상하는 것

이 종합감정장해를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그림 3>).

접근성이 뛰어난 도시지역  하천은 현대인들에 

있어 일상생활로부터의 일탈이나 탈출감을 줄 수 

있는 긍정적 심리변화를 제공한다. 실제로 현대인

의 정신적, 심리적 피로를 완화시켜 주며 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을 접할 때 인간

의 인지적 회복능력과 정서적 회복능력이 향상되

어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지며(Kaplan, 2001) 다양

한 심리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은 이와 같

은 결과와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도시지역

에 신규 녹지의 조성이나 하천의 복원이 도시민들

의 건강에 매우 유익하게 작용한다고(Dravigen et 

al., 2008)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 하천경관과 인공경관에서 남성과 여성의 TMD변

화(N＝15, Wilcoxon signed rank test, *: p<0.05, **p<0.01)

2. SD의 결과

인공경관과 하천경관에서 각각 SD법으로 쾌적

함, 깨끗함, 상쾌함, 깨끗함, 뚜렷함, 시원함 등의 

총 20개의 항목에 따른 인상평가의 결과,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각의 항목에 있어 남성과 여성 모두 인공경

관에 비해 하천경관일수록 쾌적함, 깨끗함, 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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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성 (b) 여성

<그림 4> 하천경관과 인공경관에서 남성과 여성의 SD변화(N＝15,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p<0.01)

되는 인상을 받고 있었으며 남성은 99%의 유의

확률을, 여성은 95%의 유의확률을 가졌다. 또한 

친근함 및 뚜렷함의 경우 남, 여 모두 하천경관과 

인공경관 간의 큰 인상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고 

남성의 경우 하천경관의 인상을 평가한 것에서 

‘밝은’, ‘좋아하는’, ‘시원한’, ‘재미있는’의 형용사

에서 큰 유의한 차이(P<0.01)를 보였으나, 여성

은 유의성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경관에 대해 남성의 경우 조화롭고 개방적

이라는 인상을 받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p<0.05)가 있었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는 다

르게 하천경관에 대해 여유로운 인상을 받는다가 

99%의 유의확률을 가졌고 차분한 인상을 동시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과 여성의 인상평가의 결과를 종합한 결과

(<그림 5>), 인공경관에 비해 하천경관의 인상이 

‘쾌적한’, ‘깨끗한’, ‘안심되는’, ‘밝은’, ‘좋아하는’, 

‘상쾌한’, ‘조화로운’, ‘식물이 풍부한’, ‘시원한’, ‘개

방적인’, ‘여유로운’, ‘자연스러운’, ‘전망이 좋은’, 

‘안전한’, ‘온화한’, ‘차분한’, ‘조용한’이라는 20개 

중 17개의 형용사에 대해 유의하게(p<0.01) 만족

하였다. 이러한 인상의 결과는 사람이 도심 내 공

원을 볼 때의 인상(김경목 외, 2012b)과 유사한 

경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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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하천경관과 인공경관에서의 SD변화(N＝15, 

Wilcoxon signed rank test, *:p<0.05, **p<0.01)

Ⅴ. 결론

본 연구는 하천경관이 사람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수행되었고 실험은 도심 내 

대표적 하천으로 다방면으로 큰 의의를 가지는 청

계천을 대상으로 하였다. 비교대상지는 고층빌딩

과 교통량이 많은 광화문주변 지역에서 실시하였

다. 대학생 남녀 각 20명, 총 40명이 피험자로 참

여하여 기분상태검사(POMS)와 의미분별법(SD)

를 치유심리적 지표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POMS의 결과, 하천경관을 경험함으로써 남학

생과 여학생 모두 긴장-불안(T-A), 우울(D), 분

노(A-H), 혼란(C), 피로(F)의 항목이 낮아지고 

활력(V) 항목의 측정값이 상승하였으며, 특히 우

울감과 피로감의 경우 남, 여 모두에게 하천경관

과 인공경관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존의 다양한 연구결과들과 유사

한 경향으로 도심 내 복원된 하천인 청계천을 방

문하는 것만으로도 심리적 치유효과에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짧은 시간을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피험자들의 부정적 감정이 감소되고 

긍정적 감정이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도심지 내

에 하천의 복원이 가지는 중요성을 증명할 수 있

었다.

SD의 결과, 인공경관에 비해 하천경관이 쾌적

함, 안정감, 상쾌한, 밝은, 조화로운 등과 같은 대

부분의 항목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 사람들이 가

지는 하천경관의 인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평소 도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하

천을 실험장소로 선택하여 도시민들의 치유적 효

과와 건강증진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 

도시내 재생하천인 청계천에 관한 임상연구는 아

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실제 도심 속 하천을 대

상으로 임상연구를 실시한 것이 본 연구의 의의

로 이해할 수 있다. 도심 속 하천은 일상생활에서 

접근성이 뛰어나 도심에 사는 도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현대인들의 여가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이다. 즉, 

도심 내 하천을 이용함에 따른 심리적인 긍정적 

효과는 자연을 접하기 어려운 도시민들의 하천방

문에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임상연구의 한계로 피험자 수가 

적고 다양한 연령층과 개인차에 대한 고려가 이

루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대상지가 청계천 일부 

구간으로 한정되어 추후의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검증이 필요하며 심리지표만을 이용한 검증은 피

험자의 기대효과 및 생각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생리지표를 통한 객관적인 규명 등에 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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